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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ect industry is a promising agricultural resource and expected to grow steadily. In Korea, 
Gryllus bimaculatus and the larvae of Tenebrio molior, Protaetia brevitarsis, and Allomyrina dichotoma were 
listed as general food ingredients. As interest in these edible insects increases, rearing techniques and 
nutritious food sources are needed for mass production. In this study, wheat bran, dog feed, and pig 
feed were investigated for their effects on the larval growth of P. brevitarsis and A. dichotoma. When 
fermented sawdust with 30% wheat bran was used, the larval survival rate of P. brevitarsis and A. 
dichotoma (p=0.244341 and p=0.007966, respectively) and growth rate (p=0.001400 and p=0.000051, re-
spectively)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fermented sawdust with no supple-
ment). Therefore, fermented sawdust with a high density of wheat bran was inappropriate for both 
insects. When fed fermented sawdust with 2.5 or 5% of dog and pig feed, the survival rate and 
growth rate of the larvae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Interestingly, the maximum larval 
weight with 2.5% dog feed was increased by 3.35±0.10 g and 32.59±0.79 g for P. brevitarsis and A. 
dichotoma,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larval period of both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control by 
40 days or mor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nimal feed can be used as a feed source for these 
edible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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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곤충은 식량[4, 6, 24, 26], 기능성 소재[7, 15, 26], 농업자재

[20]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 유망하며 용도확장에 따라 지속적

인 시장성장이 예상되고 있다[9, 26]. 

곤충은 가축에 비해 사육 면적이 좁아 토지 이용 효율이 

높고, 한번에 알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낳으며, 1년에 세대가 

여러 번 순환되므로 빠른 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뿐

만 아니라 사료 효율이 높아 곤충 사육에 드는 비용도 다른 

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농업이나 축산업은 비

료, 농약, 배설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메탄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과 같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곤충에 

의해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양은 다른 가축의 10분의 1~100분

의 1 수준에 불과해 곤충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18]. 또한 곤충을 사육할 

때 분뇨나 퇴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친환경적 장점으

로 꼽힌다[16, 18, 25]. 영양적으로는 곤충이 대체 단백질원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단백질(약 23~66 g/100 g 생중량)이 풍부

하다[1, 4]. 혈행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총 지방산 중 70% 이상을 차지하며, 비타민과 미네

랄 함량 또한 높아 영양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2, 

3, 27].

식량 공급원으로써 곤충의 이용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전통적으로 전세계 약 2억명의 인구가 1,900여종

의 곤충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영양

성분이 연구되어 식품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곤충도 

약 450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곤충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 

8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2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시장규모가 2011년 1,680억 

원에서 2015년 3,03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사육농

가수도 265호에서 724호로 2.7배나 증가하는 등 성장한 데 이

어 오는 2020년에는 곤충산업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

고 사육농가 1,200호를 육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0-12]. 

이와 더불어 최근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및 장수풍뎅이 유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

한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일반식품원료로 인정[13-15]되면서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곤충의 대량사육이 전국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3]. 따라서 위생적으로 표준화된 종합

관리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먹이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안

전하고 고영양성분이 포함된 식용곤충 전용 먹이원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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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average survival rates of P. brevitarsis larvae (A) 

and A. dichotoma larvae (B) by eight feed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SD) were analyzed with a con-

fidence interval of 95% by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1.

대한 연구[8, 21, 22]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용곤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는 흰점

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 등과 같은 부식성 식용곤충의 생육

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사육을 도모하기 위해 주먹이원인 

발효톱밥에 밀기울과 애견사료 및 양돈사료를 농도별로 첨가

하여 다양한 먹이원 급여에 따른 발육증진 효과를 조사하였

다. 

재료 및 방법

실험곤충 및 사육조건

본 실험에 사용한 부식성 식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Pro-

taetia brevitarsis)와 장수풍뎅이(Allomyrina dichotoma)는 경상

남도 합천군의 희망곤충농장과 경상북도 경산시의 용암수경

농원에서 각각의 2령 유충을 분양받아 3령 탈피 후 1주 이내의 

유충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공시충은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사

육실(25±1℃, 60±5% RH)에서 사육하였다. 유충의 사육용기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투명한 상자(268×193×127 mm)를 사용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곤충의 먹이로는 참나무 발효톱밥과 밀기울

을 5%와 15%, 30% 첨가한 발효톱밥, 시중에서 판매되는 애견

사료(대한사료주식회사) 및 양돈사료(대한사료주식회사)를 

각각 5%와 10% 첨가한 발효톱밥을 충분히 공급하였다. 애견

사료는 펠렛사료로 곡류, 육골분, 박류, 곡물부산물류, 계육분, 

닭기름, 과실 및 과채 추출물, 기타 첨가제 등이 포함되었으며 

성분량은 조단백질 25% 이상, 조지방 12% 이상, 조섬유 5% 

이하, 조회분 11% 이하, 칼슘 0.95% 이상, 인 1.3% 이하이다. 

양돈사료는 크럼블 형태로서 곡류, 박류, 유장, 대두유, 어분, 

설탕, 강피류, 인산칼슘, 석회석 분말, 기타 첨가제 등이 포함

되었으며 성분량은 조단백질 18%이상, 조지방 5% 이상, 조섬

유 4% 이하, 조회분 8% 이하, 칼슘 0.5% 이상, 인 0.8% 이하, 

라이신 1.4% 이상이었다. 대조구는 무첨가 발효톱밥을 공급하

였다.

유충 생육 조사

실험은 처리구당 20마리씩 이루어졌으며, 전체 유충이 용화 

또는 사멸할 때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처리구간 발육을 알

아보기 위하여 유충의 생존율을 조사하고 체중을 측정하여 

증가율을 알아보았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되었다.

통계 분석

조사 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

ence)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시

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시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충의 생존율

부식성 식용곤충의 사육을 위한 먹이원은 일반적으로 참나

무 톱밥에 당류,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등을 혼합하여 발효

한 발효톱밥으로, 본 실험에서는 기본 발효톱밥을 대조구로 

사용하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밀기울과 시판 중인 가축

사료(애견사료, 양돈사료)를 첨가하여 사육하였다.

흰점박이꽃무지

대조구인 기본 발효톱밥 100%와 발효톱밥에 밀기울, 애견

사료, 양돈사료를 농도별로 첨가한 처리구에서의 유충 생존율

을 비교관찰하였다. 먹이원에 따른 생존율은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Fig. 1A). 특

히, 애견사료와 양돈사료를 첨가한 처리구의 생존율은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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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rate of larval weight gain following feeding 

eight different feeds. The weight of each larva at end 

of trial was compared to its own weight at the initial 

of trial. This provided total % weight gains of P. brevi-

tarsis (A) and A. dichotoma (B) with feeding different 

feeds. The asterisk is used to indicate the statistical dif-

ferences according to one-way ANOVA and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p<0.01; ***p<0.001. 1% 

Weight gain = (final weight - initial weight) ×100 / ini-

tial weight.

장수풍뎅이

가축용 사료를 첨가한 발효톱밥을 이용하여 장수풍뎅이를 

사육한 결과 생존율은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에서 95%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에, 밀기울 함량

에 따른 유충의 생존율은 밀기울 30%가 첨가된 조건(55.6%)에

서 기본 발효톱밥 대조구(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Fig. 1B). 밀기울은 가축의 사료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급여 시 장관 내 미생물의 활성을 자극하고, 생성된 

발효산물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 장내 환경을 유익

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19]. 그러나 부식성 곤충의 

주먹이원인 발효톱밥에 다량의 밀기울을 첨가함으로 인해 먹

이원 내 과발효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다량의 유기산

이 곤충 장내 pH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곤충의 생존율 감소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유충무게

흰점박이꽃무지  

시판 중인 가축사료 첨가 먹이원의 급여에 따른 증체량은 

기본 발효톱밥대조구 보다 높은 증체율을 보였으며, 특히 애

견사료를 2.5%(173.5%, p=0.002472)와 5% 첨가(179.2%, p= 

0.006069)한 처리구에서 대조구(126.8%) 대비 유의적으로 많

은 증체를 하였다(Fig. 2). 또한, 애견사료 2.5%를 첨가했을 때 

유충의 최고 무게는 3.35±0.10 g으로 가장 무거웠다. 뿐만 아니

라, 애견사료 첨가 처리구가 최고 무게에 도달하는 데에 소요

되는 기간은 60일 미만으로 대조구 대비 20일 이상 빨리 도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시판 중인 애견 및 양돈 사

료 첨가구들은 전체적으로 대조구보다 단시간에 많은 증체량

을 보였다. 

반면에, 밀기울을 첨가한 처리구의 증체율은 전체적으로 대

조구보다 낮았고, 밀기울 30% 첨가 처리구의 증체율(60.1%)은 

기본 발효톱밥 대조구 대비 절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Fig. 2). 유충의 무게는 밀기울 첨가 처리구에서 2.5 g 미만이

었으며, 특히 밀기울을 30% 첨가했을 때에는 1.88±0.12 g으로 

가장 가벼웠다(Table 1). 일반적으로 발효톱밥을 제조하는 과

정에서 사용되는 수준의 밀기울 첨가(1~2%)는 곤충의 증체율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본 실험에서 밀기울 첨가량

이 5~30%로 많아질수록 증체량이 대조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료 내 밀기울을 추가로 첨가하여 

기본 발효톱밥 내 영양성분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된

다. 

장수풍뎅이

밀기울 및 가축사료 첨가 먹이원에 따른 증체율은 Fig. 2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애견사료 및 양돈사료의 첨가로 인한 

총 증체율이 약 300% 정도로 대조구(145.4%)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밀기울 30% 첨가 처리구의 경우 증체율

이 90.4%로 기본 발효톱밥을 사용한 대조구보다 낮았다.

그리고 애견사료를 2.5%를 첨가했을 때 약 93일 경과 후 

유충 최고무게인 32.59±0.79 g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

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무거

운 유충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유충의 발육기간

흰점박이꽃무지

밀기울 5%와 15% 첨가 처리구의 유충 발육기간은 대조구

(107.42±2.34일)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 밀기울 30%가 첨

가된 조건(121.20±2.80일)에서는 유충 발육기간이 대조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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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period of larvae with maximum weight and maximum larval weight by supplying various feeds

Feeds

P. brevitarsis

　

A. dichotoma

Maximum larval 

weight (g)

Duration to reach 

max. weight (day)

Maximum larval 

weight (g)

Duration to reach 

max. weight (day)

Control

Control w/ 5% Wheat bran

Control w/ 15% Wheat bran

Control w/ 30% Wheat bran

Control w/ 2.5% Dog feed

Control w/ 5% Dog feed

Control w/ 2.5% Pig feed

Control w/ 5% Pig feed

2.69±0.14

2.37±0.07*

2.41±0.24

1.88±0.12
**

3.35±0.10**

3.33±0.16**

3.04±0.20

3.14±0.08**

80.67±12.34

85.67±8.50 

78.00±12.77

88.67±2.02

57.67±6.51

56.67±2.52
*

61.67±4.51

60.33±6.03

　

23.54±1.68

22.09±1.90

21.78±1.97

18.14±2.08
***

32.59±0.79***

31.33±1.83***

31.98±2.44***

31.00±2.36***

120.33±8.66

113.75±12.87***

115.50±10.64

128.43±6.85

 93.13±11.10
***

 98.88±12.32**

103.43±10.36**

102.38±9.55**

*
p<0.05; **p<0.01; ***p<0.001.

Table 2. Larval period with different feed compositions

Feeds
Larval period (day)

P. brevitarsis A. dichotoma

Control

Control w/ 5% Wheat bran

Control w/ 15% Wheat bran

Control w/ 30% Wheat bran

Control w/ 2.5% Dog feed

Control w/ 5% Dog feed

Control w/ 2.5% Pig feed

Control w/ 5% Pig feed

107.42±2.34

104.25±0.66

107.79±0.88

121.20±2.80
***

 66.73±3.88***

 68.93±0.54***

 72.21±2.53***

 70.56±1.95***

157.63±10.91

157.75±13.16

157.63±10.73

174.50±12.57
**

116.13±9.78***

118.88±8.58

120.38±6.50

118.50±8.52
**p<0.01; ***p<0.001.

길게 관찰되었다(Table 2). 

가축사료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유충의 발육기간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가축

사료 첨가에 따른 유충의 발육기간이 대조구 대비 35일 이상 

단축된 것은 시판 중인 가축사료에 포함된 단백질 및 기타 

영양성분이 유충의 발육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풍뎅이

밀기울 함량에 따른 모든 처리구의 유충기간은 기본 발효톱

밥을 사용한 대조구보다 길게 관찰되었다(Table 2). 특히, 밀기

울 함량이 30%인 발효톱밥을 급여하였을 때 유충기간이 

174.75±12.80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

과는 위에 서술한 흰점박이꽃무지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

하였다.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곤충사육 농가입장에서는 양질

의 곤충을 최대한 짧은 기간에 생산하는 것이 최대 고려사항

이다. 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원으로 밀기울을 첨가한 발효톱

밥을 이용할 경우 기본 발효톱밥 이용 시 보다 유충 사육기간

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먹이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애견사료와 양돈사료를 첨가한 모든 처리구에서 유충기간

은 대조구보다 약 40일 정도 단축되었다(Table 2). 특히, 애견

사료 2.5% 첨가 처리구의 유충기간이 116.13±9.78일로 가장 

짧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0.00000595).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와 같은 부식성 식용곤충의 

먹이원은 참나무 톱밥, 밀기울, 당류 및 EM 발효액 등을 혼합

하여 발효된 발효톱밥으로, 사육 농가별로 다양한 첨가물을 

혼합하여 사육하고 있다. 밀기울은 대부분 가축의 사료자원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급여 시 가축의 장관 내 미생물을 활성화

하여 유익한 장내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7]. 그러

나 본 연구에서 밀기울 5~30% 처리구는 부식성 곤충의 먹이원 

소재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한 발육양상을 나타내었다. 기본 발

효톱밥을 사용한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흰점박이꽃무지와 장

수풍뎅이 유충의 생존율은 낮은 수준이었고(Fig. 1), 유충 무게 

및 증체율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Fig. 2). 이는 밀기울 특유

의 이취로 인해 기호성이 낮아지고, 다량의 밀기울 첨가로 기

본 발효톱밥 내 영양성분이 희석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밀기울은 미생물 생육 효과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 가축사료 

제조 시 보조사료용 생균제의 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식성 식용곤충의 먹이원인 발효톱밥 제조 시 생톱밥의 발효

를 촉진시키기 위해 밀기울을 1~2% 정도로 소량 첨가하여 사

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의 먹이 첨가물로서 시판 중

인 가축사료 중애견사료를 이용할 경우, 2.5% 첨가 조건의 유

충 무게는 각각 3.35±0.10 g과 32.59±0.79 g으로 가장 무거웠으

며(Table 1), 두 곤충의 유충기간은 대조구에 비해 40일 이상 

짧게 관찰되었다(Table 2).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부식성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데 있어 애견사료의 함량이 2.5% 첨가된 

조건일 때 기존의 일반 발효톱밥을 이용한 사육방법 보다 높

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흰점박이꽃무

지와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에 있어서 유충의 무게가 각각 약 

2.5 g과 25 g 이상이면 출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고려

했을 때, 시판 가축사료를 소량 첨가하는 것으로 건강한 유충

을 생산하고 생산된 유충의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궁극

적으로 곤충 사육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가축사료 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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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료를 혼합하여 급여한 결과 증체량이 증가하였다[5]. 따라

서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가축사료 또는 기능성 

성분을 혼합하여 영양성분이 높은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유충

을 효율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사료 첨

가 먹이원에 따른 유충의 용화율이나 우화율, 그리고 발생한 

성충의 산란율 등에 대한 데이터가 보충된다면 본 연구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흰점박이꽃무지나 장수풍뎅이와 같은 부식성 식용곤충을 대

량 사육할 때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사료를 첨가한 고영

양 사료를 유충의 증체율이 높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

급하거나 밀기울 이외의 다른 부산물 사료를 활용한 연구[8, 

22]를 통해 유충을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수풍뎅이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약 1년 동

안의 긴 생활사 주기를 가지므로 곤충 사육장의 온도를 조절

하거나 가축사료 등과 같은 고영양성분을 포함하는 먹이원을 

공급하여 장수풍뎅이 유충의 발육기간을 단축하거나 우화시

기를 조절하는 등의 경제적 사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판 중인 가축사료를 첨가

하였을 때 기본 발효톱밥을 급여한 대조구에 비해 흰점박이꽃

무지와 장수풍뎅이 유충의 생존율 및 증체율이 높고 유충기간

이 단축되었다. 부식성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데 있어 먹이원 

내의 영양성분이 곤충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아 고영양성분이 포함된 식용곤충 전용 먹이원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애견사료와 양돈사료를 첨가

했을 때 기본 발효톱밥을 이용한 사육에 의한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유충의 발육양상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여 가축

사료는 부식성 식용곤충의 먹이원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있으

며, 더불어 곤충생산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켜 곤충산업의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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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가축사료를 첨가한 먹이원의 급여가 부식성 식용곤충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송명하․이희삼․박관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곤충은 식량·기능성 소재·농업자재 등 미래의 농업자원으로 유망하며, 지속적인 시장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한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의 유충이 일반식품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식용

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량생산을 위한 사육기술의 표준화 및 먹이원 개발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 유충의 발육촉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애견사료 및 양돈사료와 

같은 시판 중인 가축사료와 밀기울을 첨가한 발효톱밥을 이용하였다. 밀기울 첨가 처리구는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의 생존율과 증체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곤충 먹이원의 소재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한 발육양상을 

보였다. 애견사료 및 양돈사료를 첨가한 먹이원을 급여하였을 때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 모두에서 유충의 

생존율 및 증체율이 높고 유충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견사료 5% 첨가 조건에서 흰점박이꽃무

지 유충의 증체율은 초기 무게와 대비하여 179.2%로 가장 높았고, 장수풍뎅이 유충의 증체율은 애견사료 2.5% 

첨가 조건에서 299.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애견사료 2.5% 첨가 사료를 급여했을 때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

이의 유충기간은 약 67일과 116일로 기본 발효톱밥을 급여한 대조구에 비해 40일 이상 짧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축사료는 부식성 식용곤충에 우수한 발육 효과를 나타내는 곤충 먹이원의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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